
37 보이지 않는 노력도 언제가는 보상받는다는 거짓말 

∙힘든 고난 속에서도 꾸준히 성실하게 노력하면 언젠가는 보상을 보상받을 거라고 
생각하는 사람이 만호다. 대게 세상은 공정해야 하며 실제로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이
다. 이러한 세계관을 사회 심리학에서는 ‘공정한 세상 가설’이라고 부른다.

∙주의해야 할 것은 공정한 세상 가설에 사로잡힌 사람이 무의식 중에 방출하는 ‘노
력 원리주의’다. 노력은 반드시 보상받는다고 천진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로 내세
우는 근거 가운데 하나가 ‘1만 시간의 법칙’이다.

∙실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1만 시간의 법칙이 성립하느냐 아니냐는 그 대상 악기
나 종목, 또는 과목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. 연습이 기량에 미치는 영향
의 크기는 기술이나 능력 분야에 따라 다르며 기능 습득에 필요한 시간은 정해져 있
다.

∙노력은 보상받는다는 주장에는 일종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어 매우 아름답게 들린
다. 하지만 그것은 바람일 뿐이고 현실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직시하지 않으면 
의미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어려울지도 모른다.

∙‘공정한 세상 가설’ 이야기로 돌아가보자. 공정한 세상 가설, 즉 노력은 언젠가 반
드시 보상받는다는 사고는 실증 연구에서 부정되고 있으며 노력의 누적량과 성과의 
한계는 해당 경기나 종목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혀졌다. 다시 말해 이 사고에 사로잡
혔다간 승산 없는 일에 쓸데없이 인생을 허비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.

∙세상은 결코 공정하지 않다. 그러한 세상에서 한층 더 공정한 세상을 목표로 싸워 
나가는 일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요, 의무다. 남 모르는 노력이 언젠가는 보상받는다는 
사고가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자.


